
EU,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 덤핑조사
ProSun 요청으로 조사 착수 … 정부 보조금으로 부당이득 취득 주장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월27일 중국산 판유리가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보조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EU 태양광기업들의 모임인 ProSun이 중국 태양광 판유리 생산기업의 불법보조금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ProSun은 중국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코스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유

럽 판유리 생산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사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불법보조금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코스트 이하로 EU에 수입되고 있다는 EU 태양광기업들의 주장에 따라 반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2012년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불공

정하게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은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밟

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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